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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, 바둑에 도전하다!

바둑은 가로, 세로 1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격자 모양에서 흑과 백, 단 두 색

의 돌로 대결하며 자신의 집을 넓혀가는 경기예요. 이때 빈 바둑판에 흑이 첫 

번째로 놓일 수 있는 자리는 19×19=361개예요. 다음 차례인 백의 자리는 하

나가 줄어든 360개가 되겠죠? 이 둘의 조합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1

×360=12만 9960개예요. 다시 흑이 놓이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면 4665만

5640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나와요.

결국 바둑판에서 대결을 펼치는 경우의 수는 최대 250150이라는 엄청난 수

예요. 이는 우주의 원자를 다 합친 수보다 더 크답니다. 

사람인 바둑기사들은 보통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요. 하지

만 기계인 인공지능은 다음에 놓을 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요. 만약 인공지

능이 흑을 잡는다면 세 번째 수에서 이미 12만 개 이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

야 하는 거예요. 아무리 연산이 뛰어난 컴퓨터라고 해도 바둑에

서 주어지는 시간 안에 이기는 바둑을 두기는 불가능해요. 

게다가 바둑은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고, 예측하기 어려운 상

황이 자주 펼쳐져요. 그래서 그 동안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이 

인간을 이기기 어려웠어요. 이번 대국에 전세계의 눈이 쏠

리고, 결과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예요.

사실 나 이전에도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있었어. 

하지만 인간 챔피언과 공식적으로 대결해 이긴 인공지능은 없었대. 

그건 바둑이 ‘인공지능이 도전할 수 있는 최후의 영역’으로 여겨질 

만큼 엄청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이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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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세돌 9단 VS 알파고 대국 기록  

기간 : 2016년 3월 9~15일, 총 5국(승패가 결정되더라도 5국은 모두 진행)

장소 : 대한민국 서울시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특별 대국장

방식 : 나중에 공격하는 백은 7집 반을 가지고 시작. 

          2시간 제한, 60초 초읽기 세 번. 제한 시간과 초읽기를 다 쓰면 패배. 

* 불계승 : 바둑 대국에서 기사가 더 이상 둘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

자신이 따낸 상대의 돌을 바둑판 가장자리에 놓으며 기권을 선언할 수 

있다. 이를 보통 ‘돌을 던진다’라고 표현한다. 상대의 기권으로 승리한 

경우를 ‘불계승’, 돌을 던져 패배한 것을 ‘불계패’라고 부른다. 예를 들어 

‘알파고 불계승’은 이세돌 9단이 돌을 던져 기권패했다는 의미다. 

1국

3월 9일 13:00~

186수

알파고(백) *불계승

3국

3월 12일 13:00~

176수 

알파고(백) 불계승

2국

3월 10일 13:00~

221수 

알파고(흑) 불계승

4국

3월 13일 13:00~

180수 

이세돌 9단(백) 불계승

5국

3월 15일 13:00~

280수 

알파고(백) 불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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